
2016년 9월 22일 목요일제20333호��
문 화

아기자기한 조형언어로 행복한 세상

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오영란 작가가

2228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

다

오작가는이번전시에서올해완성한

최근작위주 20여점을선보인다

작품은 전반적으로 오방색 등 전통

색채를사용해밝은분위기다 복주머니

를그린 복받으세요 원앙닭꽃을소

재로한 기쁨이가득한날 등은명제에

서 보듯 더 나은 내일을 기원하는 마음

을 표현했다 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

랑합니다 진실된 사랑에는 고양이

개 소 등 인간과 친근한동물을 등장시

켜주제를전한다 행운이오는날 내

일은내일의태양이뜨리라도희망적인

메시지를담았다

또 봄 여름 가을 겨울 등 사계

절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

도전시한다

오씨는 조선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

교육 서양화를 전공하고 신미술대전 초

대작가 한국 현대미술대전 추천작가

도로잉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

지난 2000년부터는 광주 치평동에서

영화실을 운영하며 작품활동을 하고

있다 문의 0622362520

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광주예술고등학교와 중국 노신미술

학원부속중등미술학교교사들이 27일

까지유스퀘어문화관금호갤러리에서

한중미술교사작품교류전을갖는다

한국 23명 중국 30명 등 미술교사(강

사) 총 53명이참여한다

고양배 교사는수채화로하얀목련을

표현한 동행을 출품한다 김광웅 교사

는 수묵담채 알려지지 않은 산을 통해

한국자연미를선보인다 송선영교사는

강아지와정답게노는소녀를소재로삼

은조각 철수와영희를전시한다

중국 야오 바이 교사가 그린 청해

(Listen the the Sea)는 넘실거리는파

도소리를표현했다

한편 광주예고와 노신미술학원은 지

난 2009년중국심양에서열린학생작품

교류전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전시를 개

최해 우호를 다지고 있다 문의 062

3608436

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오영란

개인전
의견과 사실 뒤죽박죽말의 범람이 불통 불러

나는쓸수없는것들을쓸수있는것으

로잘못알고헛된것들을지껄였다 간절해

서쓴것들도모두시간에쓸려서바래고말

하고자하는것은늘말밖에있었다지극한

말은 말의 굴레를 벗어난 곳에서 태어나는

것이리라

(김훈 라면을끓이며작가의말중에서)

전남대가 주최하는 2016광주전남이 읽

고톡하다의작가초청한책콘서트가 21일

국제회의동(용봉홀)에서 열렸다 올해의 한

책으로선정된산문집 라면을끓이며의작

가김훈이강사로나서 말하기의어려움이

라는주제로강연을했다

이날콘서트에는 400여 청중이몰려베스

트셀러작가이자스타일리스트인김훈에대

한 관심을 드러냈다 특히 문흥독서사랑

Book 소리 빛고을독서회 낙서반 등 각급

학교와시민들의독서모임회원들도다수참

여해책을매개로한소통의시간을가졌다

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라면을 끓이며

는 밥 돈 몸 길 글 등이라는 소제목 아래

50여개의글들로구성돼있다 각각의글에

는 저자가 일상에서 느끼고 사유한 삶에 대

한성찰단상등이담겨있다

무엇보다저자의산문은콘서트주제였던

말하기의 어려움으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

인다 단호함과 강렬함으로 상징되는 문체

는오래사유한말을글로풀어낸인상을준

다먹고사는문제의이면을들여다보는시

선에는 온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한 작가 특

유의자의식이배어있다

김작가는 인간관계대부분은말로시작

해말로끝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 그러

나 현대사회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소통은커

녕 단절을 부채질 한다고 말문을 열었다

그러면서이같은단절의한원인은정치적

양극화등에서찾을수있는데 의견과사실

을구분하지않고말하는데서발생한다고

진단했다

이어 정치적 언어의 특징은 뻔뻔스러움

인데의견을사실처럼말하고이를 정의라

고 말하는행태가횡행하고있다며 이같

은 언어의 범람은 우리시대의 단절이자 비

극이라고꼬집었다

그는 언어를 무기라는 관점으로도 이야

기했다 실체적인 무기에 비하면 언어라는

무기는세상을바꾸기에는허약하고아득하

다고 강조했다 특히 익명을 앞세워 의견

과 사실을 뒤죽박죽 섞어서 뱉어내는 말들

은알수없는웅성거림으로변질된다고주

장했다그리고이웅성거림위에정치권력

을 세우려하는 이들로 인해 언어는 허약하

고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고진단했다

1시간넘게진행된강연에서학생과시민

들은 김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말과 언

어가 지닌 어려움과 가변성에 대해 숙고했

다한편으로작가의이전산문집 풍경과상

처 자전거 여행 그리고 대표 소설 칼의

노래 남한산성에 나오는 강렬한 문장들

을읽는듯한감흥에빠졌다

평소 김훈 작품을 좋아해 콘서트에 왔

다 압축적이며 간명한 문장임에도 천천히

씹어읽어야이해가됐었다 오늘강연도그

의 글이 지닌 사유와 미학을 느낄 수 있었

다(문지환국문과대학원생)

김훈의글은문체가독특해많이좋아하

는편이다누구나생각을할수있지만그것

을글로표현한다는것은쉽지않다 강의를

들으면서 글과 마찬가지로 말 또한 일상에

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

다(윤수민신방과 1학년)

베스트셀러 작가의 강연이라 글을 쓰는

데도움이될것같아왔다 칼의노래에서

이순신의 고뇌를 잘 표현했는데 사실은 일

상에서 말하기 또한 이 같은 고민이 필요하

지않나싶다(시민이상택씨)

김 작가는 강연 내내 말하기의 어려움에

대해 다양한 비유를 들었다 그런데 요즘처

럼 듣기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의 고통

을공감하고공유하기는어려울것같다 그

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

소통이안되는상황에서민주화와공공

성을논할수없다사상과철학이아닌생활

의 감각이 묻어나고 일상의 구체성이 담보

되는말하기가필요하지않나싶다 물론이

것 또한 해답이 아니라 그만큼 말하기가 어

렵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일뿐이다

김 작가는 말하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

로 강연을 끝맺었다 그러면서 개념이나 권

력에물들지 않는언어의중요성을재차 강

조했다

한편 전남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7

일까지 총 3만 528명이 투표에 참여 김훈

작가의 라면을 끓이며를 2016 한책으로

선정한바있다이번한책콘서트에이어 10

월 문학기행 11월 한책 토론회 12월 독서

클럽시상식이진행될예정이다

박성천기자 skypark@kwangjucokr

전남대 광주전남 톡 김훈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

21일 오후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열린 2016 한책 콘서트에서 라면을 끓이며의 저자 김훈이 말하기의 어려움에 대해 이야기하

고 있다 전남대 도서관 제공

라면을 끓이며 한책 선정

말하기의 어려움 강연

말하기 보다 듣기 중요

청중 400여명 몰려 인기

윤성필 작 遊戱

2228일

무등갤러리

복 받으세요

광주예고中노신학원 미술교사 교류전

전남대 한책 콘서트서 400여 청중들이 김훈 작가의 강연을 듣고 있다

27일까지 유스퀘어 문화관


